
이인영,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정책 방향 의지 분명"

"국회 논의 과정 속도 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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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열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

의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만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저와 통일부의 정책 방향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며 “제가 몸 담은 정당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

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전단살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면 (북한이) 나머지 합의

사항도 확실히 이행이 됐구나 인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수석부의장은 “꾸준히 하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계속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해야 될 일을 열

심히 하면 아마 그쪽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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